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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면 에드먼턴에 있는 스톨

리 아동 병원과 캘거리에 있

는 앨버타 어린이 병원 응급

실을 찾는 썰매사고 부상 어

린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

나타났다. 지난해 12월 11일

부터 올들어 7일 사이 썰매

로 다쳐 어린이들의 응급실 

방문자는 77명으로 이는 지

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

나 증가한 것이다.

데본, 서스캐처원 요새, 레

덕 병원을 포함한 에드먼턴 

지역 의료시설들은 지난해 

106명의 썰매 관련 부상자

턴에 제공했다.

알버타 보건국 (AHS)에 따

르면 에드먼턴에 있는 스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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린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

나타났다. 지난해 12월 11일

부터 올들어 7일 사이 썰매

로 다쳐 어린이들의 응급실 

방문자는 77명으로 이는 지

고 추정하고 있다.

지난해 10 월 26 일 캘거리

의 한 집이 수색되었고 두 

명이 체포되었다. 이후로 

법의학 분석가들은 집에서 

압수 된 컴퓨터 및 기타 전

자 장치를 조사해 왔다.

경찰은 복구 된 데이터가 

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

이론으로 이어 졌다고 말

했다.

사건 담당 ICE와 Dominic 

캘거리와 애드먼톤에서 겨

울철 어린이들의 썰매사고 

관련 부상이 부쩍 늘었다.

앨버타 보건국에 따르면 에

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

도깅으로 인한 부상자가 급

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

AHS는 2020년과 2021년 

12월 11일과 1월 7일 사이

에 두 지역에서 수집된 사고 

데이터를 CTV 뉴스 에드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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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포르노 범죄 관련 두 

명의 캘거리 남성 전과자들

이 기소될 예정이다.

알버타 주 법 집행 타스크

포스 팀의 보도 자료에 따

르면 인터넷 아동 착취 부

서는 알버타와 서스 캐처 

원에서 두 남자가 십대 소

녀들과 의사 소통을 하고 

있는 것을 적발했다.

경찰은 지금까지 두 명의 

미성년 피해자를 확인했지

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

를 맞았으나 올들어선 139

명으로 늘었다.

캘거리에 있는 알버타 어린

이 병원도 2020년 57명에

서 올들어 122명으로 크게 

늘었다. 캘거리 지역의 모

든 썰매 관련 부상은 지닌해 

158건에서 올들어 241건으

로 늘었다.

AHS의 대변인 케리 윌리엄

슨은 최근의 썰매 관련 부상 

급증을 COVID-19 제한과 

연관시키려 하지는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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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yhew 경찰관들은 “우

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

거기에 있는지 모른다는 가

슴아픈 일이다”고 말했다. 

다른 소녀들이 성범죄의 먹

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

다는 것이다.

Cody Neubecker (34 세)

와 Gareth Wilson (32 세)

은 각각 성폭력, 성적 간섭, 

성적 접촉 초대, 아동 포르

노 소지 및 접근, 보호 관찰 

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

다.

납골 단지에 담기어 캐나

다 우체국(Canada Post)을 통

해 보내어진 유골이 유족에

게 닿지 않고 중간에서 분실

되는 사고가 발생했다. 우체

국 측은 열심히 찾고 있다면

서도 일 년 중 가장 바쁜 크리

스마스 시즌에 부쳐진 상황을 

탓했고 유가족은 차가운 동

토 어딘가에 방치돼 있을 유

골을 생각하며 황망한 지경에 

빠졌다.

유족에 따르면 고인 데럴 

베이커(Darrell Baker.36)씨의 

유골은 지난달 24일에 가족의 

품에 안겨야 했다. 11월 26일 

앨버타주 에드몬튼에서 사망

한 그는 장의사의 처리로 재

가 된 뒤 유골함에 담겨 12월 

22일 밴쿠버에 사는 누나 코

트니 베이커(Courtney Baker)

씨 앞으로 부쳐졌다.

누나 베이커씨는 기한을 

넘겨서도 도착지 않는 유골

함을 기다리며 트랙킹 번호를 

통해 우편수송 상황을 끊임없

이 확인했다. 그사이 도착 예

정일이 1월 12일로 바뀌어 있

었다. 하지만 우체국 관계자

가 CBC에 보낸 이메일 내용

으로 볼 때 우체국은 아직도 

이 유골함의 행방을 못 찾고 

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이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“

이 우편물이 가족에게 얼마나 

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”면

서 “우편물이 물류망을 따라 

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족

에게 즉각 알리겠다”고 밝혔

다. 다시 말해 유골함이 어디

에 가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

된다는 시인이다.

관계자는 또한 이 이메일

에서 “불행히도 이 우편물이 

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보내졌

다”면서 일 년 중 우편물이 가

장 많은 시기인 데다 올해는 

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더욱더 

바빴다고 밝히며 상황의 공교

로움을 호소했다.

베이커씨는 동생의 유골이 

“분명히 분실됐다”고 여긴다. 

크리스마스 시즌임을 감안해

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다는 

소견이다. “하루빨리 가족 품

에 안겨 잠들기를 바랄 뿐”이

라고 말했다.

그는 또 동생의 유골함을 

자신이 손수 골랐다고 밝혔

다. 파란색 바탕에 독수리가 

비상하는 형상은 그녀가 속한 

락카파무스(Nlaka’pamux) 부

족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

덧붙였다. “어디서나 독수리

를 만나면 먼저 돌아가신 가

족이 나를 지켜본다는 의미”

라고 그는 설명했다.

그의 어머니는 평소 건강

치 못한 상태에서 막내아들

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큰 충

격에 빠져 병원에 입원해 있

다. 여기에 덧붙여 아들의 뼛

가루가 눈 덮인 땅 어딘가에

서 꽁꽁 얼어있다는 것까지 

알게 된다면 그녀의 상태가 

얼마나 더 나빠질지 걱정되는 

대목이다.


